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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논의할 TF를 

구성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         (조선일보 ’19.2.12일자 가판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➀ “금융 당국이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8년 만에 저축은행

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. 12일 금융업계 등에 

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, 전문가 등과 저축은행 

규제 완화를 논의할 TF(태스크포스)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.”

➁ “정부 관계자는 “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규제가 과도하게 강화된

측면이 있다”며 “이를 다시 살펴보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자는 

취지”라고 설명했다.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축은행 

업계 전반의 현황을 건전성 측면에서 실무 점검·평가 중이며,

ㅇ 이는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알려

드립니다.


